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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들어가는 말

1)

최근 들어 한국사회는 급속한 가족변화를 경험하고 있는데, 이러한 변화는 가족안팎에서 새롭게 

정의되는 친밀성과 섹슈얼리티의 변화와 무관하지 않다. 90년대 이후 한국사회의 성담론은 성행동과 

욕망에 대한 획일화된 규범을 강제하기 보다는 인간의 다양한 욕망을 어떻게 사회적으로 인정할 

것인가에 관한 논의가 주류로 부상해 왔다. 이러한 담론부상의 배경에는 작금의 사회를 바라보는 

이론적 패러다임의 변화와 더불어 급속히 발달한 정보통신기술에 의한 개방적인 서구 성문화와의 

빠른 동조화, 그리고 개인통신휴대기기의 빠른 보급으로 개인의 자유로운 교제와 만남이 규범적 

통제의 범위를 넘어서는 우리사회의 현실과 맞물려 있다. 

실제로 젊은 세대에게 있어 개방적인 성문화는 더 이상 생경한 것이 아니다. 전국 20개 대학생 

2000명을 대상으로 한 의식조사에서 ‘혼전동거’가 가능하다는 응답은 74%에 달하며(중앙일보, 2008

년 7월 27일자), 중․고등학생 가운데 여학생의 70%, 남학생의 65%이상에서 ‘사랑하는 사이라면 

혼전 성관계도 가능하다’라고 응답(굿데이, 2003년 9월 17일; 허남순 외, 2006:3에서 재인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전국가족실태조사에 응한 20-30대의 75% 이상이 ‘결혼하지 않고도 

성관계할 수 있다’고 답하고 있어 더 이상 결혼은 성관계의 전제조건으로 유효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장혜경․김혜영 외, 2005).

이러한 문화변동은 과거에 비해 혼전 성경험을 증가시키고, 나아가 성경험의 평균연령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개인주의, 소비주의의 위력이 날로 더해지는 가운데 인터넷, 휴대전화와 

같은 개인미디어의 빠른 보급은 청소년들로 하여금 학교와 가족이라는 규범적, 수직적 권위구조로부터 

벗어나 제어되지 않은 날 것 그대로의 욕망 표출이 가능한 공간을 제공해주고 있다. 

이처럼 새롭게 창조된 가상공간에서 일부 청소년들은 다양한 정보의 교환과정을 통해 점차 그들의 

욕망에 조응하는 자신들만의 생활세계를 구축하거나 다른 한편, 결코 공식적으로는 승인받을 수 

없는 그들의 욕망을 더 이상 抑止하지 않으려는 일련의 시도를 감행하기도 한다. 그 결과 일부 

* 본고는 그동안 관련주제에 대해 발표 또는 게재, 발간되었던 논문이나 보고서 등을 발췌 재구성한 것이므로 직접적인 인

용은 적절치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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십대청소년들은 그들만의 새로운 공간과 전달매체를 통해 성적 친밀성의 자유로운 교환이나, 성이 

주는 탐닉적인 쾌락에 몰입되기도 하는 것이다. 실제로 90년대 중반 음란 비디오 범람, 여중생 

교내 출산 사건, `빨간 마후라'로 불린 청소년 성관계 동영상 유포 사건 등은 이러한 십대의 성적 

일탈을 함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박정애, 2009). 

그러나 대다수의 청소년들은 심각한 학력경쟁과 학업압력에 시달리고 있으며, 자녀진학을 위해 

대부분의 가족은 그들의 자원을 총동원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런 점에서 십대들이 자각하는 

성의식과 성문화는 기성세대들에게는 불온한 것일 뿐만 아니라 쉽게 인정하기 어려운 ‘문제적인 

것’이 아닐 수 없다. 특히 혼전성경험에 대한 사회적 관용이 커지고 있다고는 하나, 여전히 혼전성경험으

로 인한 임신과 출산, 나아가 자녀양육을 선택하는 경우에는 성 및 가족규범의 일탈자라는 낙인이 

가해지는 현실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따라서 십대 청소년들이 스스로를 성적 욕망의 주체로 인식하고 

이를 표출하려는 일련의 움직임들은 곧 이들의 성적욕망을 암묵적으로 배제하는 사회규범과의 충돌은 

물론 기성세대들의 규범과 도덕에 대한 도전으로 이해되기 십상이다. 실제로 십대 청소년미혼모들의 

경우, 미성년의 성경험자라는 꼬리표와 함께 임신과 출산을 감행한 여성이라는 이중적 배제를 경험하게 

됨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그러나 최근에 들어 십대 미혼모 가운데 자녀양육을 선택하는 청소년들이 유의미하게 증가하는 

추세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더욱이 교육수준의 증가 및 만혼화 등의 추세로 20대 이상의 결혼율은 

감소하고 있음에 비해 10대 여성의 혼인율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예컨대 2010년 

인구센서스 결과에 의하면, 20세가 되기 전에 결혼한 10대 기혼자 수는 1만 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을 뿐만 아니라, 결혼했다가 이혼하거나 사별한 10대도 1000명이 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통계청, 2010). 따라서 청소년 시기 이혼과 사별 등을 경험한 한부모의 수 역시 증가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그 결과 이들이 실제로 자녀를 양육하게 될 경우 다양한 사회적 봉쇄와 고립감을 경험하게 됨으로서 

건강한 사회성원으로 성장하기 보다는 사회적 주변층으로 머물게 될 가능성이 농후할 뿐만 아니라, 

이들이 온전한 부모역할 수행역시 대단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이들의 가구의 

특성과 생활실태를 파악함은 물론, 이들이 건강한 성인세대로 성장함과 아울러 이들이 안정적인 

부모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효과적인 정책제언을 위한 그동안의 정책추진현황 및 문제점들을 간략히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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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연구동향

청소년 한부모는 비교적 이른 나이에 자녀양육과 부양을 홀로 책임져야 한다는 점에서 다양한 

어려움에 직면해 있지만, 정작 청소년 한부모에 대한연구는 크게 활성화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 

하지만, 이제까지 한부모에 대한 연구는 적지 않으나, 주로 논의의 초점이 이들 가족에 경제적 

어려움에 초점이 맞추어져 왔다는 점에서 한부모 가족의 내부적 다양성에는 별다른 관심을 두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다. 현재 한국사회에서 진행되어온 대부분의 연구는 이들 가족의 경제적 어려움이나 

빈곤상태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거나(김혜영, 윤홍식, 2005; 윤홍식, 2004; 김미숙, 2006; 김미숙, 

박민정외, 2000; 송다영, 2006; 성정연, 2000, 2006), 자녀양육비 확보 및 지원방안(박부진, 1999; 

박복순, 2004; 김현정, 2001; 김수정, 2003; 강철희 외, 2000; 정순희, 문숙재 외, 1999; 정현숙, 

1993)이나 비양육부모의 협력적 부모역할에 대한 관심 등으로 분화되고 있다(유희정, 2004; 장혜경, 

민가영, 2002). 

그러나 한부모가구 형성요인이나 이들 한부모의 연령에 따라 이들 가족이 직면한 문제의 수준과 

층위 역시 다를 수 있다는 점에서 한부모가족의 형성요인이나 경제수준, 한부모 가구주의 연령 

및 성별에 따른 생활실태의 파악은 매우 기초적인 자료로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한국사회의 

경우, 일부 한부모 가족빈곤을 분석하면서 한부모 발생요인에 주목한 있으나 이 역시 소수에 불과한 

상황이다(윤홍식, 2003). 

특히 청소년 한부모 가족을 총괄한 연구는 2011년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 수행한 청소년 한부모생

활실태조사를 제외하고는 전무한 상황이다. 물론 일부 10대 청소년의 임신과 출산경험(김혜영, 

2010)이나 청소년미혼모 발생경로와 이들의 심리․정서적 어려움을 살펴본 연구들이 진행된 바 있으나

(정경순, 2008; 윤미현ㆍ이재연, 2000; 천혜정ㆍ배선희ㆍ송말희ㆍ송현애ㆍ전길양, 2002; 도미향

ㆍ정은미, 2001, 김만지, 2000), 이들 청소년들이 한부모가 된 경로나 유형 등을 모두 포괄하여 

진행한 청소년 한부모 연구는 전무했던 것이 사실이다. 이처럼 청소년의 성경험이나 이들의 임신과 

출산에 관한 연구가 제한적인 것은 무엇보다 청소년들의 성경험과 임신에 대한 도덕적 비난의 수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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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우리사회의 분위기와 무관하지 않다. 따라서 얼마나 많은 십대들이 성경험을 하고 이 과정에서 

임신과 인공임신중절을 경험하는지, 혹은 출산 후 입양과 양육의 선택과정에서 어떠한 고민과 혼란함을 

겪으며 이를 극복하는가에 관한 논의는 체계적으로 진행된 바 없다. 

이제까지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시선은 다분히 성인으로의 입문을 위한 준비기 또는 아동과 성인의 

경계에 놓여있는 불안정한 과도적 시기로 규정해 왔다. 따라서 대부분의 사회는 청소년기를 강렬한 

성적 충동을 발산하는 시기로 규정하면서도, 결코 그들의 성적 충동이나 욕망의 표출은 허용하지 

않는 아이러니를 보여준다. 이러한 사회적 여건과 조응하듯, 10대의 성경험이나 자녀출산 및 양육에 

관한 연구는 또한 극히 제한적으로 이루어져 왔고, 그 결과 10대 청소년의 자녀출산 및 부모됨에 

관한 논의는 오로지 미혼모에 관한 연구의 진행 속에서 그 명맥을 유지해왔다고 볼 수 있다. 요행히 

최근 들어 10대청소년 미혼모에 대한 연구가 증가함에 따라, 청소년시기의 성경험과 임신 및 출산이 

이들의 생활세계를 어떻게 변화시키고 있는가에 대한 논의가 부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청소년 한부모들은 완전한 성인기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들은 건강한 사회성원으로의 

성장이라는 인생의 과업과 더불어 자녀양육자로서의 돌봄과 양육 및 경제적 부양이라는 무거운 

짐을 떠안고 있다. 대다수의 한부모들이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해 있음에 따라 이들 아동의 빈곤 

역시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음에 비추어본다면 청소년한부모들의 경제적 어려움은 더욱 클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따라서 사회경제적 자립 및 지지기반이 미약한 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사회적 지원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이들에 대한 정확한 실태 파악과 정책욕구 진단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더욱이 

2010년부터 여성가족부는 청소년 한부모지원사업을 시작함으로써 청소년 한부모가족의 자립기반확

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적극적으로 정책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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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청소년 한부모가족의 개념과

가구규모 추이

청소년 한부모가족은 청소년기에 있는 부 또는 모가 혼자서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형태만을 선별하여 

지칭하는 개념이다. 청소년을 규정하는 물리적인 연령은 법과 정책에 따라 약간씩 상이하다. 예컨대 

청소년기본법과 청소년복지지원법에서는 청소년을 9세 이상 24세 이하로 규정하는가 하면, 청소년보

호법에서는 19세 미만의 자를, 아동복지법은 18세 미만의 자를 청소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물론 

청소년의 자격 여부가 단지 1-2세 차이의 물리적인 연령에 의해 크게 좌우된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청소년기 역시 모두 동질적인 기질과 특징을 보여주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청소년기에 

대한 정확한 연령적 구분은 가능하지 않다. 

그럼에도 사회마다 특정의 연령집단에게 기대하는 주요과업은 일종의 행위규범으로 존재하고 

있으며, 청소년들의 경우에는 학업과 진로탐색이 중심을 이룬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청소년의 

속성이 다분히 복잡하고 논쟁적인 측면 또한 없지 않지만, 적어도 청소년기의 규정은 이들의 학업 

및 진로탐색 등이 내포된 교육 및 훈련제도 등과의 연관성에 의해 나름의 편차가 용인되고 있다. 

이런 점에서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을 가장 넓게 정의하고 있는 청소년 기본법에 의거하여 만 24세 

이하의 청소년기에 있는 부 또는 모가 홀로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로 청소년 한부모가족을 정의하고자 

한다.

21세기로의 진입과 더불어 과도한 노동경쟁과 높은 가구재생산 비용으로 자녀양육에 대한 개별가구

의 부담이 적지 않고 결혼 및 가족가치관의 변화로 만혼의 경향과 저출산은 이제 하나의 분명한 

문화적 트렌드로 자리잡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특히 성인기로의 주요 과업의 하나인 노동시장의 

진입과 일․가정생활의 양립이 쉽지 않은 상황은 곧 전반적인 결혼적령기를 늦추는데 일조하고 있으며, 

그 결과, 2009년 남성의 평균초혼연령은 31.6세 여성은 28.7세에 달한다. 따라서 이러한 결혼패턴에 

비추어 볼 경우, 청소년기의 연령에 해당하는 10대 후반과 20대 초반의 결혼건수는 정체되어 있거나 

감소되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전반적인 교육수준의 증가 및 만혼화 추세는 이미 20대 연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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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율을 감소시킬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아래의 연령별 혼인건수를 나타낸 표를 통해, 10대 

후반과 20대 연령의 결혼건수가 전반적인 감소세임을 확인할 수 있다. 즉 전반적인 혼인건수와 

함께 20대 이하의 결혼건수는 줄어들고 있지만, 30대 이상의 결혼건수는 늘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최근 발표된 2010년 인구센서스 결과, 20세가 되기 전에 결혼한 10대 기혼자의 수가 

1만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통계청의 ‘2010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만 15~19세 

인구 가운데 배우자가 있다고 답한 사람은 남성 4257명, 여성 5329명으로 총 9586명에 달했던 

것이다.

년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계 318,407 304,877 302,503 308,598 314,304 330,634 343,559 327,715 309,759

19세 이하 6,880 5,718 5,095 5,022 5,805 7,722 6,068 6,483 5,297

20세~24세 73,536 64,851 58,407 53,364 48,273 48,865 44,386 37,333 30,673

25세~29세 157,536 150,767 147,710 145,447 146,469 158,008 167,601 155,981 144,037

30세~34세 41,422 44,277 48,330 53,049 57,305 62,377 68,192 69,272 70,496

35세~39세 17,584 16,999 17,762 20,356 22,077 22,743 24,989 25,450 24,997

40세~44세 11,501 11,621 12,729 14,867 15,606 13,613 13,855 13,582 13,567

45세 이상 9,945 10,602 12,440 16,493 18,769 17,306 18,468 19,614 20,566

미상 3 42 30 0 0 0 0 0 126

<표 1> 연도별 혼인부부 연령별 혼인 건수
(단위: 건)

자료: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2009

이른 나이의 혼인은 평균혼인연령대에 결혼하는 사람들에 비해 이례적인 상황이나 이른 감정적 

전이를 경험한 집단일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그 추이를 정확하게 예단하기는 어렵다. 즉 과거에 

비해 결혼방식에서의 다양성이 용인될 뿐만 아니라 넘쳐나는 ‘애정지상주의’ 문화트렌드는 감수성이 

민감한 청소년층에게 상당한 파급효과가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바로 그러한 이유로 인해 

청소년기의 결혼은 상당한 불안정성을 내포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실제로 만여 명에 달하는 

청소년 기혼자들의 다른 한편에는 이미 십대 청소년에 이혼자로 기록된 남녀 역시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혼한 10대 남 성은 373명, 여성은 283명으로 총 656명이었으며, 사별한 10대는 남자 

270명, 여자 179명 등 449명에 달해 십대 한부모수는 천명을 넘어서고 있다. 아래의 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20대 초반연령대인 10-24세 인구의 경우에는 7만 3천여명의 기혼남여와 약 2500여명의 

이혼 남녀의 수를 확인할 수 있다(통계청, 2010). 그러나 이같은 통계는 이들 자녀유무 및 혼인기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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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러한 이혼 및 사별남녀의 수가 곧 청소년기의 한부모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나이 내국인(15세 이상) 미혼 배우자있음 사별 이혼

총인구 40,203,788 12,311,702 23,213,954 3,068,545 1,609,587

  15~19세 3,438,414 3,427,723 9,586 449 656

  20~24세 3,055,420 2,979,443 73,421 411 2,145

남자 19,800,418 7,041,166 11,605,892 432,881 720,479

  15~19세 1,826,179 1,821,279 4,257 270 373

  20~24세 1,625,371 1,606,605 17,908 147 711

여자 20,403,370 5,270,536 11,608,062 2,635,664 889,108

  15~19세 1,612,235 1,606,444 5,329 179 283

  20~24세 1,430,049 1,372,838 55,513 264 1,434

<표 2> 2010년도 청소년기 남녀의 연령별 혼인상태 
(단위: 명)

자료 :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2010

다른 한편, 한부모 가족은 기혼남여의 이혼과 사별에 의해서만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한국사회의 

경우, 혼전 임신 및 출산․양육에 대한 사회적 시선이 따가운 만큼 정확한 실태파악조차 되지 않은 

미혼의 한부모들이 있다. 이들에 대한 사회적 배제와 낙인이 강한 탓에 이들의 존재는 비가시화 

되는 경향이 강한 탓에 이들의 규모와 생활실태에 관한 정보는 부재하다. 따라서 미혼 한부모가족의 

추이와 규모에 대한 정확한 파악은 가능하지 않으며, 청소년 미혼한부모들의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 

혼전 임신에 대해 한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중적 태도는 청소년기 여성들의 임신을 낙태나 입양을 

선택하게 하는 구조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따라서 이들의 임신이 출산으로 

이루어질 가능성 또한 매우 높았다고 볼 수 있다. 아래의 표는 연령별 분만건수로서 여성청소년들의 

분만건수는 해마다 줄어들고 있음을 알 수 있지만, 청소년기 여성의 분만건수는 결코 적지 않아 

연간 2만5천 건 내외에서 3만 건에 이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이는 연령별 분만건수만을 

보여줄 뿐 분만여성의 혼인지위를 알 수 없고, 그 결과 이들의 출산이 결과적으로 미혼한부모 혹은 

유배우상태의 유자녀가족을 구성하는 것인지를 구분할 방법은 전혀 없다2).

2) 청소년 한부모가구의 대강의 추정은 김혜영, 김은지에 의해 시도된 바 있음(여성가족부 내부자료,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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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19세 미만
2,911
(0.63)

2,277
(0.48)

2,034
(0.44)

1,622
(0.38)

1,444
(0.33)

2,336
(0.49)

19 ~ 24세
38,266
(8.28)

33,932
(7.20)

30,315
(6.59)

24,193
(5.69)

21,299
(4.87)

26,152
(5.45)

<표 3>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연령별 분만 건수 
(단위: 건, %)

  

※ (  )안의 수치는 총 분만건수 대비 비율임 

한편, 국가청소년위원회 국정감사의 발표자료(2006년)에 따르면, 한국의 미혼모 청소년은 5천명에

서 6천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또 다른 연구에 의하면, 전체 미혼모 가운데 청소년의 

비중이 93년 32.4%에서 2000년 55.1%로 증가하였으며 특히 만 15세 이하의 청소년의 비중이 

점차 증가세라고 보고하기도 한다. 미혼모의 실재가 정확하지 않다는 점에서 대표성있는 표본추출을 

통한 실태파악은 가능하지 않지만, 대체로 시설 중심의 미혼모를 대상으로 한 조사결과 역시 청소년 

미혼모의 증가를 지적하고 있어 이들에 대한 지원정책의 확대가 요구되고 있다. 특히 최근에 와서는 

자녀를 출산한 청소년들이 스스로 자녀양육을 선택하는 비중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에서 청소년 

한부모들의 자립은 물론 안정적인 자녀양육기반확보가 매우 시급한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항목 2010년 조사결과 양육미혼모 수(비율) 2009년 미혼모수(비율)

전체 727(100.0%) 569(100.0%)

25세 미만 287(39.5%) 62.4%

25세 이상 440(60.5%) 37.6

<표 4> 전체 양육미혼모 대비 청소년 한부모 비율

자료: 김혜영외(2010) ｢미혼모의 양육 및 자립실태조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김혜영외(2009), ｢미혼부모의 사회통합방안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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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청소년 한부모가족의 생활실태3)

1. 사회인구학적 특성

2011년 실시된 청소년한부모가족실태에 의하면, 미혼이 94.4%, 이혼이 3.1%로 대부분 미혼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본 조사의 표본에 따르면 ‘청소년한부모’를 구성하는 대부분은 미혼모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19세이하가 30.7%, 20세이상이 69.3%인 것으로 나타나 20세 이상 응답자가 많았다. 

20세 이상 응답자가 많았지만 이들의 평균연령은 20.5세로 대부분 20세 근처에 집중적으로 분포해 

있었다. 본인의 연령대가 높지 않은 만큼 자녀도 대부분 매우 어린 상황이었다. 0-2세 영아가 

87.2%였으며, 3-6세 유아가 11.5%, 7세 이상 취학아동인 경우는 1.3%에 불과했다. 즉 청소년한부모

들은 출산한지 2년이 채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동거가족의 경우에는 자녀와만 동거하는 비율이 67.0%로서 가장 높았으나, 부모와 동거하는 

비율도 27.9%로서 성인미혼모와는 다른 경향을 보이고 있었다. 즉 아직 독립하기에 충분한 여건이 

갖추어져 있지 않은 청소년미혼모들은 1/3 정도가 부모와 동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거중인 

가족관계를 살펴보면, 나의 아이가 100%를 다소 넘어서 일부 청소년한부모는 아이가 둘 이상인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이 외의 가족들 중에서는 어머니와 동거중인 경우가 47.2%였으나 

아버지와 동거중인 경우는 33.0%로 훨씬 낮았다. 이는 청소년한부모들의 원가족 또한 한부모가족인 

경우가 많은 것과 관련되며, 어머니와 함께 사는 청소년한부모들이 원가족으로 돌아갈 여지가 많은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자신의 형제자매와 거주하는 경우는 41.5%로 이들은 원가족으로 돌아가 

함께 거주하는 것일 수 있으며 또는 별도로 형제자매와만 가구구성을 했을 수 있다. 

그 외에 특이점으로는 비양육부모인 상대방과와 동거중인 경우도 8.5%에 달하며, 상대방의 가족과 

동거하는 비율도 3.8%에 달한다는 점이었다. 관련 시설종사자들의 의견에 따르면 청소년한부모의 

경우 아직까지 상대방과 관계가 완전히 종결되지 않은 경우가 많으며 아이가 크면서 상황에 소진된 

3) 2011년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 수행된 실태조사결과의 일부를 발췌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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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떠나가는 경우가 많다고 하였다. 이는 아직까지 정신적, 경제적으로 완전히 자리잡지 

못한 청소년기의 불안정한 상황의 일면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단위: %)

<그림 1> 청소년한부모의 동거가족(N=391)

다음으로 주거지를 살펴보면, 시설에 거주하는 경우가 48.6%로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시설이 아닌 경우 부모님 집에 거주하는 경우가 26.3%로 더 많았고, 자신의 집에 거주하는 경우는 

18.7%에 불과하였다. 부모님의 집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자가가 42.6%, 전세가 25.5%로 비교적 

안정적인 주거상태를 보이고 있었지만, 자신의 집에 거주하는 경우 93.0%가 월세로 주거상황이 

매우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원가족으로 돌아갈 수 없는 청소년한부모들의 경우 시설이 

아니면 거의 주거의 대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 청소년 한부모의 부모됨과 돌봄 실태

1) 자녀임신 및 출산과정

조사대상자인 청소년 한부모들의 임신연령을 살펴보면, 평균 만19.4세, 미혼부들의 평균연령은 

만 22.3세로 나타나고 있다. 본 연구대상자들을 25세 미만의 청소년 한부모들로 제한하고 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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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에서 이들의 평균연령은 이처럼 24세 이하에 몰려있는 것이다. 한편, 여성 청소년한부모의 경우, 

자녀임신 당시 평균연령이 만19.4세로 밝혀졌다는 점에서 이들이 온전한 부모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사회경제적 위치를 갖추었다고 볼 수는 없다. 

조사결과에 의하면, 청소년 한부모들의 경우 임신 당시 학생인 경우가 가장 많아 전체 응답자의 

36.3%(중고등학생 24.8%, 대학생 11.5%)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비정규직 

33%, 무직 14.3%, 정규직 12%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어 대다수의 청소년 한부모들은 임신과 출산을 

자립적으로 감당할 수 없는 사회적 위치에 놓여있음을 알 수 있다(<그림 2> 참조). 또한 이들 자녀의 

아버지인 미혼부(일부 이혼남성한부모) 역시 미혼모들의 처지와 크게 다르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아이 임신당시 상대 남성들은 ‘학생’이었다는 응답이 가장 높아 32.2%에 달하며, 무직인 경우도 

14.6%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불안정하나마 경제적으로 임신 및 출산과 양육을 지원할 

수 있는 조건을 구비한 남성들은 비정규직과 정규직으로 일하고 있는 경우를 모두 합할 경우 40%내외인 

것으로 확인된다.

(단위: 명, %) 

<그림 2> 청소년 한부모의 임신당시 사회경제적 위치(N=391)

임신당시 청소년들의 사회적 위치는 이들의 연령과 현재 부모와의 동거여부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즉 시간적 효과에 의해 10대 청소년한부모의 경우 중고등학생 신분이었

다는 응답이 절반을 넘고 있음에 비해, 20대 청소년 한부모의 경우에는 비정규직이나 직업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는 대학생, 중고등학생 신분에 있었다는 응답이 그 뒤를 잇고 

있었다. 이처럼 불안정한 사회적 위치에 놓여있는 청소년 한부모들은 제도적인 혼인관계에 있는 

여성들과는 전혀 다른 삶의 궤적을 경험할 수밖에 없고,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 이들의 임신은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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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과 양육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다반사임은 주지의 사실이다(김혜영, 선보영 외, 2009). 

따라서 극심한 혼란과 두려움을 경험하게 된 청소년 한부모들이 자녀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주요한 

판단의 근거로 의지하는 사람이 누구인가를 확인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불안정하고 

혼란스러운 상황에 봉착할 경우, 당시 정서적으로 의지하는 사람의 조언내용과 방식은 청소년의 

향후 행위노선의 선택에 있어 매우 중요하게 작용할 것이기 때문이다.

조사결과에 의하면, 청소년 한부모의 경우 불안정한 시기조차 특별한 지원이나 정서적 지지를 

받고 있지 못함을 알 수 있다. 청소년 한부모의 약 64%가 자녀출산 후 양육결정 조차 오롯이 자신이 

선택하였다고 응답하고 있으며, 다음으로는 ‘아이 아버지’ 약 16%, 자신의 ‘원가족’이 대략 14%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러한 경향은 청소년 한부모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의해서도 크게 변화하지 

않고 있다. 다만 연령이 20대 이상인 경우는 10대 한부모들에 비해 ‘자신’이 혼자서 결정했다는 

응답비율이 다소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현재 자신의 부모와 동거하는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부모의 영향을 받았다는 응답비율이 약간 더 높게 나타나고 있을 뿐이다.

(단위: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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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자녀 양육 결정시 주요한 영향을 준 사람(N=391)

청소년 한부모의 평균자녀수는 1명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들의 자녀들은 대체로 어린 영유아에 

몰려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자녀의 연령분포를 살펴보면, 이들 자녀의 87.2%가 영유아기에 

해당하는 0-2세이며, 11.5%가 3-6세, 7세 이상이라는 응답은 겨우 5명(1.3%)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 시기 부모들에게 있어 자녀 보살핌은 매우 중요한 과업이 아닐 수 없고, 특히 한부모로서 생활해야 

하는 청소년들의 경우에는 학업이나 자립기반 마련과 함께 자녀양육에 대한 온전한 책임이 부과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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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에 놓여있다. 더욱이 부모는 말할 것도 없거니와 주변인들로부터 인정받기 보다는 배제의 경험을 

적지 않게 경험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이들 자녀돌봄의 유형과 방식은 향후 이들의 자립기반의 

구조적 조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특히 자녀의 주된 돌봄자가 누구인가를 질문한 결과, 청소년 한부모들의 약 81%는 ‘자신’이 

주로 돌보고 있다고 응답하고 있다. 이 같은 결과는 무엇보다 청소년 한부모의 자녀들이 영유아라는 

점과 아울러 이들에 대한 원가족 지원이나 이웃, 혹은 공공부문에서의 돌봄지원이 미약한 결과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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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자녀의 주돌봄에 대한 응답비율(N=391)

그렇다면, 이들이 혼자서 자녀를 키우면서 경험하는 가장 큰 양육고민은 무엇인가를 살펴보면, 

청소년 한부모들이 1순위로 꼽고 있는 자녀양육의 어려움은 ‘자녀양육비 등을 포함한 생활비의 

부담’으로 나타나 이러한 응답은 것의 80%에 달하고 있다. 다음으로는 안전하게 아이를 키울 주거환경

마련과 자신과 자녀 미래에 대한 불안감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모두 한자리 숫자에 머무르고 

있었다. 이는 곧 청소년 한부모들은 자녀를 먹이고 입히는 등의 최소한의 양육 여력조차 준비되지 

않았고, 이로 인해 다소간의 먼 미래로 볼 수 있는 고민들은 후순위로 밀리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은 2순위로 꼽은 어려움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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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자녀양육으로 인한 자신의 변화(N=388~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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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자녀양육으로 인한 가장 큰 고민(1순위) N=391)

다음으로는 청소년들이 스스로 부모로의 전이과정을 통해 터득하게 되는 가장 큰 변화가 무엇인가를 

질문한 결과, 청소년 한부모들의 대다수는 자녀양육과정을 통해 부모로서의 책임감과 자신의 성장 

등 긍정적인 변화를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청소년 한부모들은 자녀양육을 통해 “아이를 

위해서라도 열심히 살아야 한다는 책임감이 생겼다”는 응답이 99.5%에 달하며, “아이를 키우면서 

정신적으로 많이 성장하고 있음을 느낀다”는 진술에 ‘그렇다’라고 동의하는 응답율이 94%로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자녀양육에 대한 부담감과 불안감도 어느 정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예를 들면 자녀양육으로 인한 부정적인 상황에 관해서 비교적 낮은 정도의 동의율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자녀양육에 대한 과도한 책임감으로, 혹은 자신들의 불안한 상황을 반영한 것인지는 명확하지 

않지만, 적어도 인한 아이양육에 대한 불안감 느끼는 청소년 한부모의 비율 또한 적지 않음이 확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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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청소년 한부모의 경우 자녀를 양육하면서 스스로의 책임감과 자아성장이라는 긍정적인 변화를 

경험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자녀양육의 불안감을 느끼는 경우도 약 4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이들이 자신감을 가지고 자녀양육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지원방안 역시 강구될 필요가 있다.

2. 원가족과의 관계

이처럼 청소년 한부모의 과반수 이상은 자녀양육조차 혼자서 결정하고, 거의 80%에 해당하는 

청소년 한부모의 경우 자녀의 아버지들로부터 그 어떠한 지원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다고 하면, 이들은 자녀부양 및 양육의 부담을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 것인가? 이들이 평소 

자녀를 양육하는데 있어 의지가 되는 사람들이 누구인가를 살펴본 결과, 청소년 한부모들의 약 

35%는 ‘자녀’라고 응답하고 있으며, 다음으로는 그들의 ‘부모’(29.2%), ‘친구나 같은 청소년 한부모’ 

9% 순으로 나타나고 있어 다양한 지지망을 구비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어린 자녀가 유일한 

의지처라고 이야기하는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이같은 상황은 청소년 한부모의 

인구사회적 특성에 따라서도 크게 유의한 차이를 보여주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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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 아무도없음 상대방의부모친적 기타

<그림 7> 청소년 한부모가 아이 양육에 가장 의지가 되는 사람 (N=391)

다음으로는 청소년 한부모들이 ‘아이’ 다음에 가장 중요하게 기대고 있는 그들의 부모님과의 관계를 

살펴보고 있다. 청소년 한부모에게 자신의 부모들과는 얼마나 자주 접촉하고 있는가를 질문하였다. 

먼저 아버지가 생존해계시지 않은 경우가 13.2%, 어머니가 생존해계시지 않은 경우 역시 7.5%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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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나 청소년 한부모가족 구성의 특징을 확인할 수 있다. 여기에 더해 부모님이 현재 생존해 계심에도 

불구하고 ‘전혀 연락하지 않고 지낸다’는 청소년 미혼모들의 비중이 1/5를 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실제로 위기 상황에서 조차 이들이 우선적으로 원가족으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임에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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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청소년 한부모의 부 또는 모와의 접촉빈도(N=335,356)

3. 청소년 한부모의 교육수준 및 학업중단 경험

먼저 청소년 한부모들의 교육수준은 최종학력을 통해 알아보았다. 이번 조사에 참여한 청소년 

한부모들의 절반 가량(55.1%)이 고졸의 학력을 지니고 있었으며, 전문대졸이상의 학력자는 전체 

7.4%에 불과했다. 이는 만 25세 이하의 청소년 한부모를 대상으로 실시한 점을 고려하더라도 매우 

낮은 수준이라고 보여진다. 실제로 이번 조사에 참여한 청소년 한부모 중 20세 이상이 69.3%(271명)를 

차지하고, 이중 전문대 졸업이 가능한 연령인 만 21세 이상은 53.2%(208명)에 달하지만, 그들 

중 전문대졸 이상의 최종학력을 소지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13%(27명)에 그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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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그림 9> 청소년 한부모의 최종학력(N=390)

또한, 현재의 학력수준을 취득한 경로로는 정규학교가 81.1%로 가장 많았고, 독학으로 검정고시가 

8.2%로 뒤를 이었으며, 대안학교 재학과 검정고시(2.8%), 원격교육기관(1.5%), 대안학교(1.0%) 

등을 통한 경우는 매우 적었다. 다만 연령이 어릴수록 검정고시나 원격교육기관, 대안학교 등 정규학교 

이외의 경로를 통해 학력을 취득한 경우가 다소 높게 나타나는 경향이 발견되었다. 한편, 이번 

조사에 참여한 청소년 한부모 중 학업을 중단한 경험이 있는 경우는 60.6%로, 학업중단 시기는 

임신 전이 65.9%, 임신 중이 32.3%, 출산 이후가 1.7%였다. 이를 통해 상당수의 청소년 한부모가 

이미 임신 전에 학업을 중단하였음을 알 수 있다. 

(단위: %)

<그림 10> 학업중단 경험(N=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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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학업 중단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청소년한부모 중 임신 중이거나 출산 이후 학업을 중단한 

경우(21.5%, 84명)로 제한하여 이들이 학업을 중단한 이유를 살펴보면, ‘임신이 알려질까봐 스스로’가 

35.7%로 가장 많았고, ‘학교의 징계나 강요’(16.7%), 부모의 권유(15.5%), ‘출산후 몸조리를 위

해’(8.3%) 등의 순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 한부모의 연령, 자녀연령, 거주유형 등의 주요 

변수들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이는  청소년 한부모가 학업을 중단하는 데 있어 

여전히 미혼부모, 특히 청소년기의 미혼부모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 

할 수 있다. 하지만, 학업중단을 경험한 청소년 한부모들의 향후 학업관련 의사를 살펴보면, 대부분의 

청소년 한부모가(94.5%) 학업을 지속할 의향을 지니고 있었으며, 그 중 가장 선호하는 방법은 독학으로 

검정고시를 통해(27.0%) 학력을 취득하는 것이었다. 

4. 청소년한부모의 직업경험과 소득수준

청소년 한부모의 직업경험 및 현재의 고용상태는 지난 1주일간 수입을 목적으로 일했는지 여부를 

통해 살펴보았다. 먼저 지난 1주일간 수입을 목적으로 일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는 전체의 

25.8%로, 대부분의 청소년 한부모들이 취업활동을 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취업활동을 하고 

있지 않은 청소년 한부모들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연령별로는 19세 이하와 자녀 연령이 

어린 집단, 자녀와만 동거하고 있는 경우, 비수급자의 경우에 상대적으로 많았다. 이를 통해 어린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청소년 한부모들이 자녀양육과 취업활동의 병행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한 자립 기반 약화 및 경제적 어려움 또한 상당할 수 있음을 짐작해 

볼 수 있다. 

지난 일주일간 취업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청소년 한부모를 대상으로 이들의 고용형태를 물은 

결과, 응답자의 절반 이상(55.4%)이 비정규직으로 일하고 있었으며, 정규직으로 일하는 경우는 

32.7%였고, 자기사업을 운영하거나(2.0%) 가족 사업을 돕는 경우(1.0%)는 매우 적었다. 이러한 

결과는 성이나 연령, 자녀연령 등과 같은 청소년 한부모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라 큰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다만 거주유형에 따라 다소간의 차이가 발견되었는데, 비정규직으로 일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부모님 집(65.7%)에 거주하는 경우와 자가 거주자(68.2%)에게서 상대적으로 높았고, 

정규직으로 일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시설 거주자에게서 46.2%로 가장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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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그림 11> 청소년한부모의 고용형태와 거주유형별 분포(N=101)

청소년 한부모들이 받는 월평균 임금은 약 82만원 정도로, 청소년 한부모의 연령에 따라서만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사례수가 적어 일반화하기에는 무리가 따르나, 이 조사에서 20세 

이상 청소년 한부모가 19세 이하 한부모에 비해 약 18만원 정도 임금을 더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평균 표준편차 T / F

합계 100 82.08 34.75

본인 연령

-2.007*19세 이하 19 67.89 35.68

20세 이상 81 85.41 33.90

<표 5> 월평균 임금
(단위: 명, 만원)  

주: * p < .05, ** p < .01, *** p < .001

청소년 한부모들이 일을 하면서 느끼는 가장 큰 어려움으로는 저임금 문제가 33.7%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양육시간 부족’을 어려움으로 꼽은 경우가 26.5%, ‘일-가정 병행에 따른 피로’가 19.4%였으

며, 이 밖에 ‘불투명한 직장전망’(5.1%), ‘아이 양육자 구인 어려움’(5.1%), ‘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편견와 차별’(4.1%), ‘장시간 근로’(2.0%) 등과 관련된 어려움을 토로하기도 하였다. 그 결과, 이들이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한 지원방법(1순위) 역시 ‘생계비, 양육비 등 현금지원’이 80.1%로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시설 및 임대주택 등 주거지원’이 11.5%로 나타났다. 한편, 희망 지원 

방안 2순위에서는 ‘시설 및 임대주택 등 주거지원’이 45.3%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아이돌봄

관련 서비스 지원’(15.3%), ‘아이와 엄마 건강을 위한 의료지원’(13.6%)로 나타났다. 요약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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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한부모가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지원정책은 ‘생계비, 양육비 등 현금지원’, ‘시설 및 임대주택 

등 주거지원’으로 나타났다.

(단위: %) 

<그림 12> 희망 지원 방안(1순위) (N=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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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청소년 한부모 지원정책의 현황과 과제

1.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사업의 추진배경 및 문제점

무엇보다 청소년들의 성경험율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최근 불법 인공임신 중절을 둘러싼 사회적 

논란과 함께 법의 실효성 강화의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다. 이는 곧 제도적 혼인관계 틀 외에서 

임신한 여성들의 자유로운 인공임신중절이 사실상 불가능해짐을 의미하는 것이고, 결과적으로 이러한 

정책 전환은 곧 출산 미혼모의 수적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합법적인 인공임신중절 접근권이 

더욱 제한된 청소년들의 경우에는 이들의 임신이 출산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측된다. 

여기에 더해 최근 가족 및 성의식이 크게 변화하면서 상대적으로 이른 나이에 혼인한 청소년기 

유배우 가구의 이혼건수가 적지 않은 것으로 밝혀지면서 점차 청소년 한부모가족에 대한 특별한 

관심과 지원 필요하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마련되고 있다. 이는 사회경제적 자립 및 지지기반이 

미약한 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포괄적 지원을 통해 이들의 자립기반을 강화하고, 이들 자녀에 대한 

선제적인 투자로 향후 자녀세대의 빈곤계층 유입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함이다. 이에 정부는 청소년 

한부모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예산배정 및 사업내용을 구상하고, 이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2009, 2010년에는 연이어 한부모가족지원법의 일부를 개정한 바 있다. 개정된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르면, 청소년 한부모는 24세 이하의 모 또는 부와 자녀로 구성된 가족을 지칭하는 것으로, 한부모가 

24세에 도달할 때까지 최장 5년간 지원을 골자로 한다. 이같은 지원사업을 위해 정부는 신규사업비로 

국비 121억원을 책정한 바, 주요지원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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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양육비
검정고시
학 습 비

자립지원촉진수당 의료비
자산형성
지    원

지원액 월15만원 연 154만원 월10만원 월24천원 월5~20만원

지원
대상

최저생계비
150% 이하

(기초수급권자제외)

최저생계비
150%이하

최저생계비 
이하자(수급자)로 취업, 

학원 등 자립활동 

최저생계비
150%이하

(기초수급권자제외)

-5만원이하
  :수급권자
-20만원이하
 :최저생계비
  100~150% 

지원
연도

10~’11년 ‘10~‘11년 ‘11년 ‘11년 제외
‘10년 신청자에 

한해 지원

<표 6> 한부모가족지원법 주요 개정내용

구  분 현행 규정 개정 규정

보호대상자 범위
(법제5조)

ㅇ 한부모가구의 첫째아이가 18세미만(취학시 
22세미만)을 벗어날 경우 모든 가구원을 
한부모가구에서 탈락 조치

ㅇ 18세 이상 자녀만 한부모가족에서 제외하
고 나머지 가족 구성원은 한부모가족지원

한부모 가족 실태조사 <신 설> ㅇ 3년마다 한부모가족 실태조사 실시, 결과 공표

복지급여의 내용
(법 제12조)

ㅇ 임의규정
 - 생계비, 아동교육지원비, 아동양육비, 

직업교육훈련비 및 훈련기간 중 생계비

ㅇ 강행규정 
 - 생계비, 아동교육지원비, 아동양육비
ㅇ 임의규정
 - 직업훈련비 및 훈련기간 중 생계비

추가아동 양육비
(법 제12조)

ㅇ 임의규정
 - 미혼모 ․부 추가아동양육
   비(5세미만)

ㅇ 강행규정
 - 미혼모(부) 추가아동양육비
 - 청소년한부모 추가아동양육비
 - 조손가구 추가아동양육비

청소년한부모 
교육지원
(법 제17조)

<신 설>
ㅇ 국가나 지자체는 청소년 한부모의 선택에 

따라 학업 지원을 할 수 있음.
 * 교육비, 검정고시, 평생교육시설 교육비 등 지원

한부모가족복지시설 
기능 조정
(법 제19조)

<신 설>
ㅇ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재분류
ㅇ 입양기관 운영하는 자는 미혼모자시설 설

치․운영 금지(‘15. 7. 1. 시행)

 ※ 시행일 : ’12. 1. 1.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기능 재분류는 ‘12. 7. 1., 입양기관 운영 미혼모자시설 폐지 ’15. 7. 1. 시행 

이들 가족에게는 아동양육비로서 월 10만원이 지급되며, 의료비 월 24천원, 빈곤대물림 단절을 

위한 가구별 발달자산형성(IDA) 지원사업이 병행(월 5~20만원 한도, 1:1매칭지원)될 뿐만 아니라 

한부모들의 학업지속의사가 확인되면 검정고시 학원비 지원을 통해 한부모의 역량강화(연 154만원 

범위)를 지원하고 있다. 이에 대한 상세한 내영 및 최근 변동사항을 표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7> 청소년한부모지원 사업의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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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같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전년도 한해 청소년 한부모지원사업은 집행실적의 부진으로 

본 사업의 타당성에 대한 논란이 시작되고 있다. 따라서 청소년한부모 지원사업의 중요성에 비추어 

본다면, 청소년 한부모지원사업은 향후 더욱 활성화 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다음과 같은 과제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청소년한부모 지원정책의 성패는 정확한 정책대상자의 파악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본 사업의 정책설계에 사용된 자료를 다시 한 번 점검할 필요가 있다. 한부모를 구성하는 미혼한부모의 

추정치를 검토한 결과, 기존 계획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된 것은 인구주택총조사자료(2005)인 바, 

이는 미혼한부모 가구확인이 가능하지 않은 데이터이다. 이는 센서스 조사당시 혼인지위가 미혼인 

경우 자녀출산유무를 묻지 않는 설문의 구조와 논리를 이해한다면의 교차분석을 통해 재생산된 

한부모 가구통계 가운데 미혼한부모의 수치는 대단히 신뢰하기 어려운 자료가 아닐 수 없다. 따라서 

정책 설계시 기본근거자료로 활용된 미혼한부모 수는 결과적으로 과다 추정되었을 뿐만 아니라 

미혼한부모 가구와 무관한 가구형태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따라서 청소년 한부모가족의 정의에 

합당한 가구들을 혼인지위별로 각각 추산하여실제 한부모 가구 수에 가까운 근사치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둘째로는, 청소년 한부모 지원을 다각화하고 지원내용의 폭을 확대하여 명실공히 지원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지원내용을 일부 변경할 필요가 있다. 미혼모들의 경우, 사회적으로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기에는 여전히 상당한 용기와 두려움이 따르는 일이다. 따라서 원가족의 반대는 물론 지역사회의 

따가운 시선을 감내해야 하는 위험요인보다는 지원서비스에 대한 욕구가 월등하게 높거나 적어도 

대등할 만큼의 효과적인 지원정책으로 인지될 경우에만 이들의 존재가 가시화될 것이다.

세 번째로는 가족의 시선이나 통제로부터 자유롭거나 사회적 낙인에도 불구하고 높은 지원욕구를 

가지고 있는 재가 청소년미혼모들의 경우에는 최근 빠르게 변화해온 한부모 지원정책에 대해 인지하지 

못하는 비율이 매우 높게 나타난 바 있다(김혜영 외, 2010). 특히 이러한 지원정책은 성인미혼모보다는 

청소년한부모 집단의 인지율이 낮았으며, 전반적으로 재가미혼모 집단에서 그 인지 비율이 높게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청소년한부모지원사업에 관한 한 재가한부모들의 인지정도가 낮게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최근 변화해온 한부모 지원정책에 대한 효과적인 홍보전략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대민서비스를 담당하는 관련자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은 매우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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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한부모관련 지원정책 인지도 
(단위: 명, %)

미혼한부모 거점기관 인지도 예 아니오 응답자 수 x²(df)

전 체 340(46.8) 387(53.2) 727(100.0)

미혼한부모 연령범주

2.913(1)  24세 이하
  25세 이상

123(42.9) 164(57.1) 287(100.0)

217(49.3) 223(50.7) 440(100.0)

거주 특성

1.151(1)  재가
  시설

217(48.3) 232(51.7) 449(100.0)

123(44.2) 155(55.8) 278(100.0)

저소득한부모 지원사업인지도 예 아니오 응답자 수 x²(df)

전 체 387(53.2) 340(46.8) 727(100.0)

미혼한부모 연령범주

14.197(1)***  24세 이하
  25세 이상

128(44.6) 159(55.4) 287(100.0)

259(58.9) 181(41.1) 440(100.0)

거주 특성

13.460(1)***  재가
  시설

263(58.6) 186(41.4) 449(100.0)

124(44.6) 154(55.4) 278(100.0)

청소년한부모자립지원사업 예 아니오 응답자 수 x²(df)

전 체 295(40.6) 432(59.4) 727(100.0)

연령대2

20.837(1)***  24세 이하
  25세 이상

146(50.9) 141(49.1) 287(100.0)

149(33.9) 291(66.1) 440(100.0)

거주 특성

22.021(1)***  재가
  시설

152(33.9) 297(66.1) 449(100.0)

143(51.4) 135(48.6) 278(100.0)

주: * p < .05, ** p < .01, *** p < .001

자료: 김혜영 외, 2010.

2.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사업 활성화 방안

본 절에서는 청소년 한부모 지원사업의 효과성 제고 및 활성화를 위한 몇 가지 정책제언하고 

있다. 즉 성, 가족에 대한 전통적인 규범에서 벗어나 차세대에 대한 국가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청소년 한부모 가족의 실질적인 자립기반 마련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들이 고려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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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양육비 지원의 현실화

2011년 현재 청소년 한부모가구의 자녀양육비는 월 15만원 지급하고 있으나, 이것은 이것에 

의존하여 자녀를 건강하게 양육할 수 있다고 보는 한부모는 거의 없을 만큼 대단히 부족한 수준이다. 

현재 일반 저소득한부모들의 경우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거하여 월 5만원의 양육비가 지급되며, 

청소년한부모의 경우에는, 최저생계비 100% 초과자에 대해 월 10만원, 기존 한부모 양육비(5만원) 

지원대상자(100∼130%)에게는 5만원 추가지급되고 있다. 하지만, 아래의 <표 9>에서 알 수 있듯이, 

자녀1인당 평균양육비에는 턱없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재정적 부담은 최소화하는 수준에서 

이들에 대한 양육비 확대를 논의하되, 적어도 자녀성장에 소요되는 최소 항목, 즉 식료품, 의복신발, 

보건의료 및 교육비용에 상응하는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예컨대, 교육비의 경우 관련 보육시설이용 및 공교육 관련 지원이 별도로 시행되는바, 식료품비와 

의복신발과 같은 기초 재생산비용에 해당하는 최소 양육비 20만원은 2012년부터라도 지급될 수 

있도록 준비할 필요가 있다. 또한 공교육이나 보육시설 이용시 각종 혜택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관련 교재는 물론 교육과정에서 소요되는 다양한 필수 이벤트참여비 등을 고려하여 향후 점진적으로 

확대(30만원)하는 방안이 검토되어야만 현실적인 양육비 지원이라 볼 수 있을 것이다.

<표 9> 자녀1인당 평균양육비의 구조
(단위: 만원)

 
주거 및 

광열 수도
가구집기 
가사용품

교양
오락

교통
통산

기타
소비지출

식료품
의복
신발 

보건
의료

교육 사교육 전체

비용 5.5 1.3 2.6 11.2 20.4 15.6 4.4 1.6 15.3 23.0 100.9

자료: 김승권 외(2009)에서 재구성

 

2) 주거/ 주거비 지원 확대

그동안 한부모관련 연구에서 지속적으로 지적된 바와 같이, 퇴소하였거나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재가한부모들의 경우에는 열악한 주거환경은 물론 주거비용 충당에서 오는 경제적 불안정의 증가로 

자립기반마련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예컨대 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미혼한부모의 주거지 유형별 

분포를 살펴보면 월세 33.8%, 기타 47.6%로 불안정한 주거유형이 높게 나타났고, 자가나 전세의 

경우 조차 각각 7.7%와 9.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김혜영 외,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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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점에서 한부모에 대한 적극적인 주거지원 정책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우선 그러한 방안의 

하나로 본 고에서는 전세자금 대여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예컨대 현재 한부모창업을 위한 자금대여는 

가능하나 주택임대보증금 등의 용도로는 활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오히려 자금관리 

위험 차원에서도 창업보다는 전세금 저리 대출이 훨씬 안전하다고 판단되므로 향후 이같은 지원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한부모가족지원 사업 내용변경을 통한 여성가족부의 직접사업 

추진의 어려움이 있다면 미소금융 등과 같은 소규모공공자금 대출지원사업과의 연계를 통한 주거안정

화 지원사업을 전개해나갈 필요가 잇을 것이다.

또한 현재 전세임대는 기초생활수급자와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중 무주택 세대주에게 1순위가 

주어지는 제도를 부분적으로 보완하는 방법이 있다. 즉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 가족에게 우선순위가 

주어지지만, 수요에 비해 공급이 제한적인 상황이라는 점에서 청소년 한부모들의 선정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뒤따르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영유아를 양육하는 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우선권 확보를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

3) 취업 혹은 직업훈련에 참여 중인 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아이돌보미 우선 지원 

청소년 한부모들은 일반 한부모에 비해 연령이 젊다는 점에서 조기 정책개입을 통한 자립효과가 

큰 정책대상자로 분류 가능하다. 특히 이들의 연령효과로 인해 이들 자녀들은 영유아인 경우가 

압도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컨대 한 연구결과에 의하면, 양육 미혼모들

은 대부분 한명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으며 이들 자녀의 연령은 평균 3.29세로, 만 2세 이하가 

전체 50.3%, 만 3∼5세(32.5%), 만 6∼11세(15.3%), 만 12세 이상(1.9%) 의 순으로 나타나 영유아기 

자녀양육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다(김혜영 외, 2009, 2010). 

그러나 현재 영유아 보육은 최근 급격한 시설증가에도 불구 하고 시설접근성이 매우 낮게 나타나고 

있다. 그 결과 양육미혼모들의 경우 취업훈련 과정에서 보육시설이나 돌보미 지원 수혜율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조사결과에 의하면, 자녀양육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아이돌보미․자
원봉사자 서비스와 관련해서는 전체적인 이용률(7.5%)이 매우 낮을 뿐만 아니라, 취업 미혼모(11.3%)

와 재가미혼모(0%)와 같이 양육지원 서비스가 절실한 집단의 이용률은 매우 저조한 것으로 밝혀졌다(김

혜영 외, 2010). 따라서 이러한 돌봄 사각지대의 개선과 실질적인 청소년 한부모의 자립 역량강화를 

위해서는 취업자와 직업훈련 참가자에게 우선적인 자녀돌봄 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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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청소년한부모가족의 서포터즈단 발대 및 운영을 통한 심리정서적 지지망 구축

특히 양육미혼모가 아무런 외부적 지지망이 없어 도움을 받고 있거나 받을 곳이 없는 상황에 

처해있는 “사회적 고립”자의 비율이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앞의 표에서 제시)는 말할 

것도 없거니와, 2010년 조사결과에서도 정부로부터 아무런 지원도 받지 못하는 경우는 물론 생존해 

계신 부모님과의 연락두절이나 일체의 교류가 중단된  양육미혼모의 비율이 작지 않다는 것이다(아래의 

표 참조).

<표 10> 부친 혹은 모친과의 완전단절
(단위: 명, %)

부친 모친

전체 518(100.0) 603(100.0)

완전단절 116(22.4) 77(12.8)

<표 11> 상황별 도움 요청 1순위 대상자 분포
(단위: 명, %)

 집안일 일손 필요 급전 필요시 자녀의 위급상황 이야기상대 어려움 토로 및 조언 

전체 727(100.0) 727(100.0) 727(100.0) 727(100.0) 727(100.0)

  부모 221(30.4) 288(39.6) 312(42.9) 61(8.4) 109(15.0)

  형제자매 84(11.6) 115(15.8) 78(10.7) 70(9.6) 66(9.1)

  친구 72(9.9) 90(12.4) 66(9.1) 365(50.2) 250(34.4)

  이웃 45(6.2) 12(1.7) 30(4.1) 37(5.1) 30(4.1)

  선생님 23(3.2) 13(1.8) 36(5.0) 25(3.4) 89(12.2)

  자녀의 아버지 16(2.2) 25(3.4) 30(4.1) 12(1.7) 4(0.6)

  친척 9(1.2) 8(1.1) 12(1.7) 4(0.6) 12(1.7)

  조부모 3(0.4) 2(0.3) 3(0.4) 0(0.0) 1(0.1)

  직장 동료 3(0.4) 7(1.0) 3(0.4) 13(1.8) 20(2.8)

  아무도 없다 251(34.5) 167(23.0) 128(17.6) 140(19.3) 146(20.1)

출처: 김혜영 외 (2010)

이러한 점에서 현재 전국 17개소에서 운영중인 미혼모부자 거점기관을 중심으로 청소년 한부모의 

정서적 지지망이자 자문자(자문가족)의 기능을 수행할 서포터즈단을 구성하고 이들간의 가까운 이웃사

촌 관계를 형성하도록 하는 연계사업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이같은 사업은 전국에 분포되어 

있는 건강가정지원센터의 가족봉사단 사업과 연계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사업의 용이성과 확산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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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확인할 수 있다. 더욱이 서포즈단에 참여한 개인이나 가족에게는 행안부등과 연계하여 봉사마일리지 

부여방안 등을 검토하여 사업의 효과성 제고를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5) 청소년한부모의 취창업 지원 및 고용알선 활성화 지원사업 

조사결과에 따르면, 양육미혼모의 45%만이 일자리를 가지고 있으며, 일자리가 없는 응답자들 

중에서 과반수 이상인 64.8%가 일자리를 원하고, 그 중 73.4%가 적극적으로 일자리를 찾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김혜영 외, 2010). 물론 현재 여성일자리 지원사업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나이가 어리고 영유아 자녀를 양육해야 하는 청소년 한부모들의 눈높이에 

맞춘 직업능력개발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나 상담은 쉽지 않은 것 또한 현실이다. 따라서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원하는 청소년 한부모들에게 직업상담사나 전문 직업플래닝의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기존의 고용프로그램과 청소년 한부모지원사업의 연계방안이 모색될 필요가 있다. 특히 

전국에서 활발하게 운영 중인 새일센터를 권역별로 하여 청소년 한부모특성에 맞는 직종개발 및 

관련 직훈프로그램 개발하는 방식으로 운용할 경우 노동고용부와의 연계가능성 또한 매우 높아질 

것이다.

6) 청소년한부모를 차별해소를 위한 반편견 교육 및 문화활동 지원

청소년 한부모 역시 양육미혼모들과 유사한 차별적 시선에 노출되어 있음은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 지적된 바 있다. 그러나 특정 가족형태만을 강조할 경우에는 오히려 차별을 명시적인 것으로 

가시화될 위험이 있다는 점에서 다양한 가족에 대한 수용성 제고를 위한 홍보, 캠페인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특히 다양한 가족상황에 대한 미디어의 편견조장 사례 모니터링 연구나 관련 유사연구 

용역사업을 통해 그 결과를 해마다 미디어를  통해 공표하는 방식으로 홍보하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더해 청소년 한부모 자립 성공사례 수기 공모를 실시함은 물론, 양육미혼모들의 자주 이용하는 

관공서나 공공지원서비스 기관으로부터의 차별감을 경험하지 않도록 관련 담당자의 반편견교육 

및 청소년한부모 지원사업 홍보 교육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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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재가 청소년 한부모의 접근성 강화 방안 마련

재가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지원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이다. 시설에 입소한 한부모들의 

경우에는 시설을 통한 직접지원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이들에 대한 세세한 정보파악이 가능하다. 

그러나 이들이 시설퇴소후, 혹은 시설을 경유하지 않고 혼자서 자녀를 양육할 경우에는 이웃은 

물론 지역사회의 접근이 용이하지 않음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따라서 재가 미혼모의 발굴 및 지원을 

위해서는 거점기관을 중심으로 한 아웃리치 전담 상담원을 배치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같이 

배치된 전담인력을 통해 지역에 산재해 있는 재가 청소년 한부모들을 적극 발굴함과 아울로 이들의 

생활상황을 파악하게 함으로써 지원정책의 사각지대 해소 및 정책의 효과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미혼한부모의 특성상 전인격적인 관계나 대면관계를 기피할 가능성도 적지 않으므로 온라인을 

통해 이들의 고충을 파악하고 상담하는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향후에는  미혼모의 

발생 예방, 임신 및 출산 등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위기 상황에서 신속히 상담 및 연계지원은 물론 

재가 및 시설 서비스 이용자들의 고충과 요구를 항시 청취할 수 있는 전용 온라인 상담 창구 개설․운영하는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하다. 현재 위드맘이 미혼모 위기 온라인 상담창구로 개설되어 있으나 상담기능이 

크게 보완될 필요가 있다.

이 뿐이 아니라 현재 전국 17개소에서 운영 중인 미혼모부자 거점기관의점진적 확대를 통해 

한부모들의 지원서비스 접근성을 높여 나가야 할 것이다. 거점기관의 경우, 연간 상담건수가 5,665 

건으로, 이는 개소한 시점과 한부모, 특히 접근성이 매우 낮은 미혼한부모 가족의 특성을 고려한다면 

매우 고무적인 실적으로 평가할 만하다. 따라서 지역별 접근성을 고려하여 순차적으로 거점기관을 

확대하는 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이같은 거점기관은 온라인 상담서비스와 함께 한부모들의 

실제적인 고민과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서비스 전달체계로 정착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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